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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7월 중순부터 시작된 무더위는 8월 중순까지 계속되며 111년 만의 폭염이

라는 기록을 남겼다.� 인천지역의 7-8월 평균기온은 27.4℃로,� 이 수치는 이전까

지 역대 1위였던 1994년의 27.2℃를 뛰어넘는 기록이었다.� 이처럼 기록적인 수

치를 남기며 지나갈 것 같았던 이번 여름은 8월 하순에 대반전을 이루어 폭우로

마무리되었다.� 이러한 여름철 폭염과 폭우는 곤충매개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

것일까?� 곤충매개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

로 알려져 있다.� 우리는 올해 여름 장기간 지속된 폭염으로 인하여 모기 개체 수

가� 현저히 줄어드는 현상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.�그럼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

가오면 찾아올 진드기 매개체에서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까?�

진드기 매개체는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지리적인 서식지가 북상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.� 우리나라에

서 쯔쯔가무시증을 일으키는 진드기 매개체 중 하나인 활순털진드기는 200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경기 남

부지역까지 자리하였으나 현재는 경기 북부까지 북상하였다.� 기후변화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기온 상승은 진

드기 매개체의 산란과 발달을 촉진하여 가을철 국내 환자 수 증가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

다.� 이러한 결과로 2000년대 중반까지 국내에 약 6,000명이었던 쯔쯔가무시증 환자 수가 2017년에는 약

10,500명으로 증가한 바 있다.� 하지만,� 쯔쯔가무시증 환자 발생의 증가가 온전히 기후변화 요소에 의해서

기인하는 것만은 아니다.� 2004년 도입된 주 5일 근무제는 시민들의 야외 활동 시간을 증가시켜 진드기 매

개체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켰으며,�취약 인구 계층인 고령 인구의 증가도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 발생 증

가에 기인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.

쯔쯔가무시증 주요 감염 인구 집단으로 분류되는 인천지역의 45세 이상 인구 수는 2005년 73만 명에서

2017년 126만 명으로 약 53만 명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초과 발생한 환자는 자연적인 증가로

볼 수 있다.� 하지만 인구학적 요인 이외에 국내 가을철 쯔쯔가무시증 환자 발생 규모는 7월과 8월의 평균

기온의 변동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고,� 8월과 9월의 누적 강수량이 일정 수준의 누적 강수량을 넘어서

는 경우 감소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� 111년 만의 폭염으로 시작하였던 여름으로

인하여 다가오는 가을에는 기록적인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었으나,� 장마를 연상시켰던

8월 하순의 집중호우는 폭염의 영향을 희석시켜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� 남의 일과 같게 느껴졌던 기후변

화의 영향이 우리의 앞뜰과 뒷산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니,�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다가왔는지 새삼

느껴지지 아니한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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